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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ypes of parental depression and differences

in happin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in each group of parents.

Methods: This study employed the 10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luster analysis, covariance analysis, and Bonferroni verification were

performed on the data of 1,282 parents with 9-year-old children.

Results: A total of four parental depression groups were categorized: ‘both depressed,’

‘mother depressed,’ ‘father depressed,’ and ‘not depressed.’ Children of the not depressed

group showed the highest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four groups. Children

of the mother mildly depressed group had lower scores in happiness and self-esteem

than those of the father mildly depressed group.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was a new attempt to categorize parental

depression together, breaking away from individual approaches such as mother's

depression, father's depression, and mother's and father's depression and

complementary approaches between couples. When examining the impact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pression of the father and mother as a unit.

key words parental depression, children's happiness, children's self-esteem,

cluster analysis

Ⅰ. 서 론

최근 부모들 중 자녀양육에 있어 심리적 어려움인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우

울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Baker et al., 2019). 우울한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태도 보다는 무관심하거

나 회피 등 부정적 양육태도를 초래하여 자녀의 문제행동,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권태연, 2020; 이의빈, 2021) 아동의 발달과 적응의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우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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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불안, 슬픔, 기분저하와 같은 무기력한 정서와 수면 및 식욕이상 등 신체적 증상을 동

반할 수 있는 정신상태이다(김연하, 2018).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여성이나 임

산부, 출산 직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Sweeney & MacBeth, 2016). 이후 사회변화로 인

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게 되고, 아버지의 우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종일, 2015). 아버지 우울이 포함된 연구(Valdez et al., 2013)들은 아버지 우울 혹은

어머니 우울이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아버지, 어머니 우울을 지나치게 분리하

고 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구분 짓지 않고 함께 적용한 연구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

지와 어머니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가산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정진나, 2021).

하지만 이 연구는 부모의 우울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뿐 배우자의 효과를 제외한 개인이 가지는

자기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Eisenberg et al., 2013; 양진희, 2016; 조은주, 이소연, 2021; 하요상, 하문선, 2021). 선행 연구결과,

부모는 가정에서 비독립적 특성을 가지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정서가 부부 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희(2016)는 부모의 우울과 온정적 양육방식의 자기-상대방 효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모두가 자신과 배우자의 온정적 양육방식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신의 우울에 부적영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

호작용이 아버지 우울에 상대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은모 등(2016)의 연구에서도 부

모의 우울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태도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우울은 모두 우울하거나 우울하지 않거나 둘로 나뉜다기 보다 기존 자신의 우울과 배

우자의 우울 영향에 따라서 약하거나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배우자의 우울이 정상이 아닌 경도

일 때 자신의 우울도 경도를 보이거나 배우자 우울이 중도일 경우 자신의 우울도 중도로서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영실, 이성주, 2021). 이를 통해 부모의 우울은 자신과 배우

자의 부부갈등, 가족 상호작용, 양육태도, 양육방식 등 자기-상대방 효과를 통해 상호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을 결정하는 것은 한 부모에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부모 공동

이라고 할 수 있다(Ponnet et al., 2013).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 일치된 정서, 양육

형태를 보일 수 있으나,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자녀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길혜지, 황정원, 2017)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이석미 등(2021)에 따르

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에 동일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경선(2017b)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공동양육은 부부의 행복감과 결혼만족도를 높이

고 부부의 우울이나 부부갈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아버지 각자의 역할보다

공동양육자인 부모 모두의 역할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는 함께 양육하는 동반자로서 공동양육을 통해 다양한 정서들이 나타나고, 이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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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우울에 있어서도 부모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선영, 이희선, 2020; 조규영 등, 2019).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 각자의 우울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배우자의 영향을 통해

부모의 우울은 서로 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서나

양육태도 등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부모의 합의된 정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우울

은 각기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동양육에 따른 부모 우울의 합의점을 찾아 하나

의 단위로서 다양한 우울의 유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우울 연구는 주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공격성 등 부정적 발달

에 치중되어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모의 우울

이 긍정 심리학자들로부터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재조명되고 있다. 따

라서 자녀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우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감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최우선적 삶의 가치이며(Diener & Lucas, 2004),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이다(국립국어원, n.d.). 행복감은 개인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모의 정서는 외적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으로 뽑힐 수 있다.

아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시초를 어머니와 맺기 쉽다. 영유아기는 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다양한 생활사건의 정서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Headey et

al., 2014; Hoy et al., 2013).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 심리적 특성(권연희, 2013;

이경진, 양유진, 2021)을 통한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

의 행복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13).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라는 부정

적 정서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거나 긍정적 피드백을 보이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 공동양육 등 부모의 우울과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함

께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선(2017a)은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

니, 아버지, 교사변인을 탐색한 결과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고 부모 간 애정적인 양육행동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함께 살펴본 임선아(2018)는 부모의 우울 표본을

각각 구분하기 보다 부부를 비독립적 한쌍으로 하여 자기-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만이 아동의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우울은 아동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행복에

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도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부모 공동양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는 다양한 우울 정도를 하나의 유

기체로 보고 각 유기체 마다 자녀의 행복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평가, 감정 등의 내적인 부분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속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자아실현하는 것이다(제희선, 이강훈, 2018).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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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은 학령기 아동의 또다른 긍정적 발달로서 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부

정적 생각이나 심리적 위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출 수 있으며(백승희 등, 2019), 낮은 자아

존중감은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거나 학교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탁하연, 조규판,

2019; 민미희, 2018).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에 대해 무능하게 여겨 외부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기능을 가지므로 문

제행동 및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잠재계층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20).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 정도에 따라 집단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다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지만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

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아동의 사회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차이는 부모의 우울 이외에도 아동의 성별, 부모의 소득수

준, 학력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김경훈 등, 2013; 성정혜, 김춘경; 2019; 정현정, 문혁준,

2011).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 있으며 여아가 남아 대비 긍정, 부정 정서를 더 강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아동의 성별, 부모의 가구소득, 학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우울과 관련하여 한쪽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의 자기-상대방 효과

와 공동양육을 통한 부모의 정서적 밀접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우울을 하나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 가정의 자녀에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부모의 우울 지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우울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둘째, 유형화된 부모 우울에

따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인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는

연구문제 1. 부모의 우울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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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M(SD) 유효 결측 전체

아동패널참여 자녀성별
남 657(51.2) 　

1,282 0 1,282
여 625(48.8)

아동패널참여 자녀월령 　 　 112.57(1.38) 1,260 22 1,282

부모 연령
아버지 연령 　 42.17(3.88) 1,279 3 1,282

어머니 연령 　 39.74(3.60) 1,279 3 1,282

부모 최종학력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339(26.4) 　

1,278 4 1,282아버지 학력

(전문대

졸이상)

939(73.2)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349(27.2) 　

1,276 6 1,282어머니 학력

(전문대

졸이상)

927(72.3) 　

가구

월소득(만원)
　 　

533.52

(448.59)
1,154 128 1,282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1,282)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의 10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초등학

교 3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2,150명에서 부,모 우

울을 응답한 1,282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아는 657명(51.2%), 여아는

625명(48.8%)으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평균월령은

112.57개월(SD = 1.38), 아버지 평균연령은 42.17세(SD = 3.88)이며 어머니 평균연령은 39.74세(SD

= 3.60)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 339명(26.4%), 전문대졸 이상 939명

(73.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349명(27.2%), 전문대졸 이상 927명

(72.3%) 순으로 부모 모두 전문대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평균소득은 평균 553

만원(SD = 448.59)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3, │첨도│<10 미만으로 정규분

포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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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우울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우울척도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불안, 무기력, 안절부

절 못함 등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되었

다. 문항의 예로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

니까?”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적용된 척도 수준의 점수화 방식은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뜻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다. 합산점수 기준으로 하

여 6-13점 정상수준, 14-18점 경도/중등도 우울, 19-30점 중도 우울로 구분하였다. 우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8이다.

2) 전반적 행복감

아동 일생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illennium Cohort Study(MCS)에서 사용

한 행복감 척도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활용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

였다.

전반적 행복감은 “00(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00(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

해 생각하면 어떠니?”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는 연구 대상 아동이 평정하였으며

4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까지 평정하였고 점수

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뜻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9이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 RSE) 10문항을 다시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 축소한 MCS(2008)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00(이)는 좋은 면이 많니?”, “00(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Likert 방식인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

지 평정하였다. 평가는 연구대상 아동이 평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47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 확인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우

울, 행복감, 자아존중감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의 값을 산출하였다. 주

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과 아버지의 우울 유형을 대략적으로 구분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Ward 및 제곱 유클리디안 거

리 방식)을 실시하였고 총점은 변수들 간 동등한 영향을 미치고자 Ｚ점수로 변환하였다.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덴드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부모의 우울 유형 개수가 특정 유형에 밀집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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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샘플 개수가 부족할 것을 고려하여 최종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계층적 군집분석 중 K-평균 군집분석을 선택해 군집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부모의 우

울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아동의 성별, 부모의 가구소

득, 부모 학력을 통제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우울에 따른 유형

구분
우울한

부모집단

건강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부우울(M/SD) 16.54(3.26) 8.19(2.44) 16.93(2.92) 10.63(2.36)

모우울(M/SD) 18.83(2.90) 7.65(2.05) 9.93(2.66) 13.82(2.34)

N(%) 184(8.6) 441(20.5) 260(12.1) 397(18.5)

표 2. 부모 우울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중심(평균점수) (N=1,282)

부모의 우울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자 부모가 응답한 우울 총점을 변인으로 하

여 계층적 군집분석(Ward 및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방식)을 실시하였다. 덴드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우울은 최종 4개 군집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집수 4개로 하여 K-평균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2와 같이 군집1은 184명, 군집2는 441명, 군집3은 260명, 군집4는 397명으로 분류되

었다. 우울은 정상범주 6-13점, 경도/중등도 14-18점, 중도 19-30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군집1은 우울한 부모집단, 군집2는 건강한 부모집단, 군집3은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군집4는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단, 특정 유형의 밀집이나 부족 등을 감안하다보

니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어머니 경우 우울 평균 점수가 ‘경도/중등도’와 ‘정상’범주 사이에

있다는 점은 유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이라 명명한 것은 우울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강한 부모집단’ 어머니의 우울 평균 점수는 평균 7.65점이

며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어머니의 우울 평균 점수는 13.82점으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어머

니 점수와 ‘건강한 부모집단’어머니의 점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도/중등도 범주 14

점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가장 정상범주인 6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상보다는 높고 경도/중등

도 범주 점수와는 밀접하게 위치하여 경미하더라도 ‘건강한 부모집단’보다는 우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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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에타제곱

행복감

성별 127.454 1 127.454 18.172*** .016

모학력 8.098 1 8.098 1.155 .001

부학력 .413 1 .413 .059 .000

가구소득 3.815 1 3.815 .544 .000

우울군집 97.383 3 32.461 4.628*** .012

오차 7974.536 1137 7.014 　 　

자아존중감

성별 14.876 1 14.876 3.214 .003

모학력 .394 1 .394 .085 .000

부학력 4.692 1 4.692 1.014 .001

가구소득 2.207 1 2.207 .477 .000

우울군집 59.030 3 19.677 4.251*** .011

오차 5262.909 1137 4.629 　 　

표 3. 부모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N=1,282)

***p < .001.

우울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을 공분산으로 투입하여 이들의 영향력

을 통제하고 우울 군집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거와 같이 우울군집에 따른 행복감(F(3. 1137) = 4.628, p < .001), 자아존중감(F(3. 1137) = 4.251, p < .001)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건강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

도 우울 어머니집단, 우울한 부모집단에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F(3. 1137) = 18.172, p < .001)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에 아동의 성별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사후검증

종속변수 우울유형 M SD F Bonferroni

행복감

우울한 부모집단(a) 19.355 .212

5.040*** b>c>d>a
건강한 부모집단(b) 20.256 .133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c) 20.145 .173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d) 19.914 .141

표 4. 부모 우울 유형에 따른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변인의 사후검증 (N=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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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우울유형 M SD F Bonferroni

자아존중감

우울한 부모집단(a) 16.945 .172

2.859** b>c>d>a
건강한 부모집단(b) 17.669 .108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c) 17.428 .140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d) 17.398 .115

표 4. 계속

**p < .01, ***p < .001.

공분산분석 결과 조정된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예측값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

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우울한 부모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만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부모의 우울은 정상과 경도/중등

도 정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4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우울은 건강한 부모집단,

우울한 부모집단,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에 따라서도 아동의 행복감과 자

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들이 지각한 우울 수준에 따라 총 4집단의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중심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건강한 부

모’ 집단(441명, 20.5%)으로 부모 모두 우울을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였다. 이 유형은 부모 모두

평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집단으로 이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부모가 가지는 삶의 만족도와 지

속적 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와 일치한다(김용회, 한창근, 2017; 김혜금, 조혜영, 2016).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

지, 따스함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대화시간은 자녀의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문예은, 이주연, 2021).

두 번째 유형은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397명, 18.5%)으로 아버지는 우울을 평균보다 낮게 지

각하고 어머니는 평균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이 유형은 아버지가 평소 건강한 정서를 가지지만

어머니는 불안이나 무기력 등의 우울한 정서를 가진 집단으로 어머니만 우울한 집단 특성을 가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우울에 있어 배우자간 자기-상대방 효과 측면으로 본다면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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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아버지는 현재 우울이 정상 수준이지만 배우자인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우울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가지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낮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연은모 등, 2016).

세 번째 유형은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260명, 12.1%)으로 아버지는 우울을 평균보다 높게 지

각하고 어머니는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였다. 이 유형은 아버지가 평소 슬픔이나 불안 정서를 가

지지만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만 우울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우울한 경우 평소 가족 간 상호작용이 낮으며 자신과 배우자의 온정적 양육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진희, 2016). 따라서 이 유형의 아버지는 가족 간 가깝게 느끼거

나 유연한 생활에 어려움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우울한 부모’ 집단(184명, 8.6%)으로 부모 모두 우울을 평균보다 높게 지각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평소 불안, 초조, 슬픔, 무기력 등을 동반하고 있어

우울한 부모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우울은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연은모, 최효식, 2020; 임선아, 2018) 우울한 부모집단은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등

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영실과 이성주(2021)는 우울 정도를 정상,

경도, 중도로 구분하였는데 건강한 부모집단 유형의 경우 정상범주와 유사하고 경도 우울 아버

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우울한 부모집단은 경도 범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은

가족체계의 부분과 전체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은 부분

적 접근이라면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한 세트로 하는 전체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

에 차별성을 가진다. 가족체계에서 체계란 어떤 현상을 부분이 아닌 전체의 맥락을 통해 이해하

며 전체와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둔 이론이라 할 수 있다(Olson & Gorall, 2003). 자녀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서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가지는

우울을 동시에 경험하기에 부모를 하나의 단위로서 접근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둘째, 부모가 지각한 우울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건강한 부모집단(441명, 20.5%)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유형의 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가장 높을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다는 것은 창의성, 학교적응, 친사회성과도 연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 행복감

이 높은 아동의 경우 창의성, 학교적응, 친사회성이 다른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나종혜

등, 2021; 김진미, 2019; 한영숙, 2020). 즉, 이 유형은 부모 모두로부터 긍정적 의사소통, 온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부부 간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부모의 애정적 공동양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상 시 서로 간의 소통과 협의 시간을 꾸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경선, 2017b).

반대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은 우울한 부모집단(184명, 8.6%)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아

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고운(2018)은 부모의 우울을 아버

지 우울, 어머니 우울,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의 상호작용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가족 기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아버지 우울, 어머니 우울,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함께 살펴본 것 모두가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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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우울할 경우 가족 기능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우울한 집단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만 우울한 집단보다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 본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모 우울을 동시에 경

험하는 아동의 경우 정서발달에 있어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 모두 우울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 우울 유형이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

과는 우울한 부모집단 자녀라 하더라도 남아와 여아 간 행복감에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또래나 부모와의 유대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소연, 이홍직, 2013; 손선옥, 2019).

또한, 우울한 부모집단의 자녀는 다른 유형 대비 자아존중감, 행복감 뿐만이 아니라 우울한 정

서를 지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지와 도현심(2020)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복감 간의 종단적 교류와 매개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

의 행복감과 자녀의 행복감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우울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우울한 부모집단의 자녀는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울한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은 방치할 경우 한정된

기간에만 나타나기 보다 만성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울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지속될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행복감뿐만 아니라 학교적응, 문제행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탁

하연과 조규판(2019)에 따르면 우울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

중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한 부모집단은 배우자 서로 간의 긍정적 지원 효과를 갖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과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 정서가

교류될 수 있음을 착안하여 부모의 정서지원 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정서지

원 방향도 함께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이외 학교적응, 문제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학령기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고려하여 교사 및 학교 기관에서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부모 모두 우울한 여부 보다는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과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 유형을 찾아낸 것이며 이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에 차이가 있

는 것이다.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260명, 12.1%)과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397명, 18.5%)은 부모

중 한 명은 우울증세가 없고 나머지 한 명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경우이다. ‘경도 우울 어머니집

단’이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보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머

니가 가지는 우울의 부적 영향력이 아버지가 가지는 부적 영향력 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우울 점수를 통해서도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이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보다

우울 점수가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에 취약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경우 아버지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

도 배우자의 영향을 받기 어려우므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경우가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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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더 낮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머니 우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영유아기 이후 학령기에도 어머니의 정서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정서적 안정감을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서고운, 2018), 일-가정 양립에서 갈등 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더 높게 우울을 인식한다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양은선, 김연하, 2021).

따라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어머니의 경우 아주 경미한 우울을 가지고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가점검이나 적극적인 우울관련 상담과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어머니의 우울이 건강했던 아버지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우울한 부모집단

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이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보다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토대로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아버

지는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아버지 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공동육아 등 사회적 지원

이 필요하다.

반대로 아버지는 자신의 우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우울로도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와 긍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우울로부터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연주,

최연실, 2021). 즉,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우울하더라도 배우자인 어머니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

다.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어머니들은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아버지들보다 배우자의 우

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더 애쓰고 있는 것으

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자녀는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자녀 보다

아버지가 우울하더라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에서는 배우자의 보완적 역할로서 어머니의 건강한 정서를 통해 아버

지의 우울을 완화해 보도록 어머니의 따뜻한 정서 지원을 계획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 아동의 성별은 아동의 행복감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울한 부모집단과 건강한 부모집단을 제외한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 경도 우울 어머니

집단에서 아동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경도 우울 어머니집단’의 여아이며 가장 높은 집단

은 ‘경도 우울 아버지집단’의 남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아가 아닌 여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우울 치료 이외에도 자녀 양육 시 적극적인 의견청취, 긍정적 상호작용 등 성별에

따른 양육방법에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자료

중 2017년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2022년 현시점의 부모의 우울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현시점에서 부모의 우울 정도가 경도

가 아닌 중도 우울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부모 우울 유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기존연구는 한쪽 부모의 우울 여부, 우울 수준, 부모의 우울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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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게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정도만을 밝힌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모의 우울을 하나의 유기체로 살펴봄에 따라 하나의 단위로 유형화하였고 아버지만 우울한 가

정, 어머니만 우울한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각 유형화한 집단은 다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어머니만 우울한 가정이 아버지만 우

울한 가정 보다 아동 발달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

의 목적을 부각하는 방안으로 부모의 우울 집단별 특성에 따라 보다 알맞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자녀의 긍정적 정서발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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